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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중독 위험군과 비위험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및 

정서행동 문제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었다. 연구 대상은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2개교와 고등학교 2개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들 가운데 인터넷 중독 척도에서 41점 이상을 

받은 위험군 청소년 60명과 16점 이하를 받은 비위험군 청소년 61명, 총 121명을 선정하였다. 

두 집단 간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및 정서행동 문제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하여 두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및 

정서행동 문제 간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위험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둘째,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비위험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셋째,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가 비위험군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넷째,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통제력과 

정서행동 문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예방 및 중재에 대해 논의하고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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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의의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2015)은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인한 정보화의 

역기능 현상과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의 필요성을 밝히기 위하여 2014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를 모든 연령군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 

위험군은 6.9%이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고위험군의 비율은 2013년보다 

0.1%p 상승한 1.8%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위험군은 12.5%로 2013년 

대비 0.8%p 상승하였으며, 이는 성인 5.8%의 약 2.2배로 연령대별 위험군 중 가장 

높다. 학령별로 분석해보면 중학생의 증가폭이 1.3%p로 가장 크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의 비율도 청소년층에서만 0.7% 증가하는 등 청소년 인터넷 중독 위험군은 

2011년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이 독립된 병리인지, 다른 병리와 연계되어 나타나는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중이지만(Acier & Kern, 2011; Kinget al., 2012),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가 개정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의 Section Ⅲ에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범주에 인터넷 게임 

장애(Internet Gaming Disorder)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인터넷 중독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정신장애로 심각하게 인식되며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인터넷은 쉽고 즉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인터넷 정보에 

대한 높은 의존성과 인터넷 사용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기도 한다(Ko et al., 2012). 이러한 인터넷 과다사용과 인터넷 중독이라는 

정보화 역기능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동일 외, 2013a; 양재원 외, 2013; Kuss et al., 2014). 

인터넷 중독 집단이 나타내는 특성은 표면적으로는 동질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중독에 

이르는 동기나 과정은 매우 다르다(Sim et al., 2012). 장재홍과 김광현(2009)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에 따르면 국내 연구는 인터넷 게임 중독에 

초점을 두고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여러 변인 간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많은 반면에 

국외 연구는 사이버 관계 중독에 초점을 두고 인터넷 중독의 실태를 분석하는 사례 

연구(Rizzo, Villa, & Crisi, 2015)와 실태조사 연구가 더 많다. Byun 외(2009)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출판된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메일이나 웹 싸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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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연구에 사용된 인터넷 중독 척도가 

다양하였으며,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인터넷 중독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터넷 과다사용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Huang, 2010; Oktan, 2011). 

한편, 인터넷이 청소년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강민주, 신은경, 김소아, 2015).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남용하는 요인은 

개인의 내적 욕구에 의한 추진요인과 인터넷 매체의 흡입요인을 포함하며(정윤태, 

박소영, 서용석, 2014), 청소년 인터넷 중독 관련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범주 즉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관련되 연구와 사회환경적 특성에 관련된 연구로 구분된다(Brus, 

2013). 인터넷은 청소년의 생활에 정보와 오락을 제공하는 주요한 원천의 하나일 뿐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본적인 매체이며(Pawłowska et al., 2015), 청소년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폭넓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장역방, 방명애, 

2014). 정보 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충동적이며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에 빠지기 쉽다(정병일, 박희서, 

2014). 또한 장기간 인터넷 중독에 빠진 청소년은 집중력 문제와 낮은 학업수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ark et al., 2011). 특히 인터넷 중독은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및 충동조절 문제 등 다른 정신 병리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공존하는 정도가 높기 때문에(김주경, 2014; Ko et al., 201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특성은 자기통제력이 낮고(양재원 외, 2013; Xu, Turel, & 

Yuan, 2012), 충동성이 높다(함경애, 신지영, 이동훈, 2015; Meerkerk et al., 

2010). 인터넷 중독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안영준, 김자옥, 문경래, 

2013; 이수진, 신현주, 이지혜, 2014),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낮고(신준섭, 이충환, 2010)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낮게 나타났다(안권순, 

송국범, 이원용, 2013).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 중 충동조절 문제가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지며 청소년의 심리특성 가운데 충동성은 인터넷 중독의 관련 

변인이기도 하다(김지경 외, 2012; Burnay et al., 2015).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다른 특성은 자아존중감이 낮다(박승민, 김은하, 강민철, 

2013; Laconi, Rodgers, & Chabrol, 2015). 또한 자신을 숨기고 과장하며 현실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자아존중감이 낮고 자신감이 결여된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상 

관계는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유혹적이다(이종춘, 신성철, 2012). 가상적인 

대인관계를 지향하는 청소년들은 현실관계에 있는 교사 및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나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학업시간이 줄어들면서 학업능력이 낮아진다(김의철 

외, 2013; 이주연, 전종설, 2015; Stavropoulos, Alexandraki, & Motti-Stefanidi, 

2013). 인터넷 중독 청소년은 역기능적인 신념뿐만 아니라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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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자기부정적 신념과 인터넷 과다의존의 당위성을 높게 나타내며,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에 초점을 맞춘다(양재원 외, 2013). 그러나 

이러한 비현실적이고 경직된 사고는 대처반응의 부적응을 유발하여 정서적인 어려움 

이나 스트레스를 증폭시킨다(이정민, 김미리혜, 김정호, 2012).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Ozturk et al., 2013; 

Weinstein et al., 2015).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우울감(김동일 외, 2013b; 

김선우, 김태현, 2011; 전신현, 2012)과 불안감을 느끼며(송아영, 임혜진, 왕정희, 

2011), 공격성이 높다(이준기, 최웅용, 2011). 청소년기는 발달단계 특성상 부정적인 

정서표현과 문제행동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오지현, 조미영, 2015) 학업, 학교, 교사, 

및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주석진, 

2011).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의 

부재로 인한 것이며(이지숙, 고기숙, 2015),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이 강할수록 

사이버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인터넷 윤리수준도 낮다(김경호, 차은진, 2012). 또한 

인터넷 중독은 우울정서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며(전신현, 2012) 자살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기숙, 이지숙, 2013).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및 

정서행동 문제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박승민, 김은하, 강민철, 2013; 안권순, 송국범, 이원용, 2013; Ko et al., 2012; 

Ozturk et al., 2013).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이나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변인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강민주, 신은경, 김소아, 

2015),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관한 중재는 연구되고 

있으나(김성범, 2015),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중재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문현실, 서경현, 2014). 따라서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 위험군과 비위험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및 정서행동 문제의 차이를 비교하고 인터넷 중독 

위험군의 변인 간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중독 위험군과 비위험군 청소년 집단 간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및 정서행동 문제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 인터넷 중독 위험군의 변인 

간 상관관계가 있는지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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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인터넷 중독 위험군과 비위험군 청소년 집단 간 자기통제력의 차이가 있는가? 

둘째, 인터넷 중독 위험군과 비위험군 청소년 집단 간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있는가?

셋째, 인터넷 중독 위험군과 비위험군 청소년 집단 간 정서행동 문제의 차이가 

있는가?

넷째,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및 정서행동 문제 간 

상관관계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2개교와 고등학교 2개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들 총 1,021명을 편의 군집 표집 하였으며, 인터넷 중독 척도에서 41점 

이상을 받은 위험군 청소년 60명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고 인터넷 중독 척도에서 

16점 이하를 받은 비위험군 청소년 61명, 총 121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교급별, 및 성별 연구 대상의 수는 <표 1>과 같다.

<표 1> 인터넷 중독 위험군과 비위험군 청소년의 수

구분
위험군(n=60) 비위험군(n=61)

계
남 여 남 여

중학생 19 12 11 13 55

고등학생 18 11 14 23 66

계 37 23 25 36 121

2. 연구 도구

1) 인터넷 중독 측정 도구

인터넷 중독 척도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 개발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간략형 척도(KS-Ⅱ)를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은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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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성, 금단, 내성 등 네 가지 요인이며 총 15개 문항이다. 이 척도는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항상 그렇다’ 
(4점)이며, 10번과 13번 문항은 역 채점 문항이다. 총점의 범위는 15∼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증세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한국정보문화연구원 

(2011)의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 고도화(3차)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838 

이었으며, 본 연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96으로 나타났다. 

2) 자기통제력 측정 도구

자기통제력 척도는 남현미와 옥선화(2001)의 자기통제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은 장기적 만족과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 두 가지 요인이며 총 20개 

문항이다. 이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저 그렇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이며, 즉각적인 만족 영역은 역 

채점 문항이다. 총점의 범위는 20∼1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남현미와 옥선화(2001)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78이었으며, 본 

연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97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측정 도구

자아존중감 척도는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 

하였다. 하위영역은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또래관련 자아존중감, 가정-부모 관련 

자아존중감, 학교-학업관련 자아존중감 등 네 가지 요인이며 총 32문항이다. 이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저 

그렇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총점의 범위는 32∼1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최보가와 전귀연(1993)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총체적 자아존중감 .69, 사회적 자아존중감 .84,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83, 학교 에서의 자아존중감 .72이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총체적 

자아존중감 .95, 사회적 자아 존중감 .96,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97,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95이고, 전체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98로 나타났다. 

4) 정서행동 문제 측정 도구

정서행동 문제 척도는 오경자 외(2010)의 한국판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자기 

보고용(Youth Self Report: YSR) 중 증후군 척도의 내재화 척도와 외현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 연령대에 걸쳐 행동 문제를 평가하는 시스템(Achenbach System of 

Empirically Based Assessment: ASEBA)에 의해 2001년 전반적으로 개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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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 YSR을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YSR의 내재화 척도의 하위영역은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으로 31문항이고, 외현화 척도의 하위영역은 규칙위반, 

공격행동으로 32문항이며, 총 63문항이다. 이 척도는 Likert 3점 척도로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이며, 내재화 척도 총점의 범위는 0∼62점이고, 외현화 척도 총점의 

범위는 0∼64점이다. 원점수와 백분위점수, T점수로 제공되는 평가 결과 중 본 연구 

에서는 T점수를 사용하였다. 내재화 척도와 외현화 척도는 T점수 64 이상인 경우 

임상 범위에 해당하며, T점수 60 미만은 정상 범위에 해당한다. ASEBA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매뉴얼 개정판을 통해 오경자와 김영아(2011)가 밝힌 YSR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내재화 척도 .87, 외현화 척도 .84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내재화 척도 .95, 외현화 척도 .97이고, 전체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97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2개교와 고등학교 2개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들을 편의 군집 표집 하였다. 연구자들이 각 학교에 연구 목적에 대해 

전화로 설명한 후 설문지는 직접 학교로 방문하여 배포하였다. 학생들의 설문지 작성은 

각 학교 학급의 담임교사 지도하에 교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1,021부였으나 답이 누락된 문항이 있는 30부를 제외하고 

991부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 척도 점수를 분석하였다. KS-Ⅱ에서 중․고등학생의 경우 

점수에 따라 고위험 사용자군(44∼60점),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41∼43점), 일반 

사용자군(15∼40점)으로 분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을 

포함하여 척도 점수 41점 이상을 받은 학생 60명을 위험군 청소년으로 선정하였으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표본의 크기를 유사하게 구성하기 위하여 척도 점수 16점 

이하를 받은 학생 61명을 비위험군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총 121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인터넷 중독 위험군과 비위험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및 

정서행동 문제의 두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첫 번째 ∼ 세 번째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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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두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및 정서행동 문제 간 

상관관계에 대한 네 번째 연구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자기통제력

1) 청소년의 집단 간 자기통제력 차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과 비위험군 청소년의 집단 간 자기통제력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실시한 자기통제력 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및 점수의 차이에 대한 두 독립표본 t 

검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청소년의 집단 간 자기통제력 차이

구 분 N M SD t

위험군 청소년 60 36.45  4.65

-54.35***비위험군 청소년 61 80.48  4.26

전 체 121 58.65 22.54

***p < .001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척도의 

평균(36.45)이 비위험군 청소년의 평균(80.48)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 평균의 

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 유의 확률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54.35, p < .001).

2) 위험군 청소년의 성별과 급간에 따른 자기통제력 차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성별과 급간에 따른 자기통제력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실시한 성별 및 급간별 자기통제력 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및 점수의 차이에 대한 

두 독립표본 t 검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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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위험군 청소년의 성별과 급간에 따른 자기통제력 차이

구분
위험군

N M SD t

성별
남학생 37 35.57 3.66

-1.91
여학생 23 37.87 5.71

급간
중학생 31 37.97 4.87

2.78**

고등학생 29 34.83 3.86

**p < .01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성별 간 자기통제력 

척도의 평균은 남학생(35.57)이 여학생(37.87)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 = -1.91). 반면에,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급간별 자기통제력 척도의 평균은 중학생(37.97) 보다 고등학생(34.83)이 

낮았으며, 유의 확률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2.78, p < .01).

2. 자아존중감

1) 청소년의 집단 간 자아존중감 차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과 비위험군 청소년의 집단 간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실시한 자아존중감 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및 점수의 차이에 대한 두 독립표본 t 

검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청소년의 집단 간 자아존중감 차이

구 분 N M SD t

위험군 청소년  60  60.78  3.49

-73.45***비위험군 청소년  61 123.41  5.62

전 체 121  92.36 31.79

***p < .001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평균(60.78)이 비위험군 청소년의 평균(123.41)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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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의 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 유의 확률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73.45, p < .001). 

2) 위험군 청소년의 성별과 급간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성별과 급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실시한 성별 및 급간별 자아존중감 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및 점수의 차이에 대한 

두 독립표본 t 검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위험군 청소년의 성별과 급간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구분
위험군

N M SD t

성별
남학생 37 59.86 2.80

-2.72**

여학생 23 62.26 4.03

급간
중학생 31 61.97 3.25

2.88**

고등학생 29 59.52 3.34

**p < .01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성별 간 자아존중감 

척도의 평균는 남학생(59.86)이 여학생(62.26)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유의 확률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72, p < .01). 

또한,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급간별 자아존중감 척도의 평균은 중학생 (61.97) 

보다 고등학생(59.52)이 낮았으며, 유의 확률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88, p < .01). 

3. 정서행동 문제

1) 청소년의 집단 간 정서행동 문제의 차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과 비위험군 청소년의 집단 간 정서행동 문제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실시한 정서행동 문제 전체 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및 점수의 차이에 대한 두 

독립표본 t 검증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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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청소년의 집단 간 정서행동 문제의 차이 

구 분 N M SD t

위험군 청소년  60 75.12  5.52

57.32***비위험군 청소년  61 17.25  5.58

전 체 121 45.94 29.58

***p < .001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 전체 

척도의 평균(75.12)이 비위험군 청소년의 평균(17.25)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 

평균의 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 유의 확률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57.32, p < .001). 

2) 위험군 청소년의 성별과 급간에 따른 정서행동 문제의 차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성별과 급간에 따른 정서행동 문제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실시한 성별 및 급간별 정서행동 문제 전체 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및 점수의 

차이에 대한 두 독립표본 t 검증 결과를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위험군 청소년의 성별과 급간에 따른 정서행동 문제의 차이

구분
위험군

N M SD t

성별
남학생 37 75.68 6.30

1.00
여학생 23 74.21 3.93

급간
중학생 31 74.29 4.04

-1.20
고등학생 29 76.00 6.72

<표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성별 간 정서행동 

문제 전체 척도의 평균은 남학생(75.68)이 여학생(74.21) 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 = 1.00). 또한,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급간별 정서행동 문제 전체 척도의 평균은 중학생(74.29) 보다 고등학생(76.00)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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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변인 간 상관관계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및 정서행동 문제 간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한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및 정서행동 문제 

간 Pearson 상관분석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변인 간 상관관계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정서행동 문제

자기통제력 1    

자아존중감 .476** 1   

정서행동 문제 -.321* -.119 1

*p < .05, **p < .01

<표 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계수는 .476으로 유의 확률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과 정서행동 문제의 상관계수는 -.321로 

유의 확률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아존중감과 정서행동 문제의 상관계수는 -.11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중독 위험군과 비위험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및 정서행동 문제를 비교하고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변인 간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었으며,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위험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남자가 여자보다 

낮았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중독 위험군 중학생의 자기통제력이 일반 집단보다 

낮았다고 보고한 양재원 외(2013)의 연구 및 중학생의 자기통제력이 고등학생보다 

높다고 보고한 안권순, 송국범, 그리고 이원용(2013)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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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있다. 인터넷 중독의 핵심은 충동을 조절하는 문제이다(Billieux & Van der 

Linden, 2012). 충동성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행동적 중독에 

빠져들게 하는 위험요인이며(김지경 외, 2012; Meerkerk et al., 2010), 충동성에 

의해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함경애, 신지영, 이동훈, 2015).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가운데 중독과 관련성이 높은 요인은 자기통제력이므로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김의철 외, 2013; 오화정, 김영호, 2015; Xu, Turel, & Yuan, 2012). 이와 

같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은 충동적인 행동 및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며 

자기통제에 어려움을 보이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정병일, 

박희서, 2014; Burnay et al., 2015). 

둘째,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비위험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남자가 여자보다 

낮고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자아존중감이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보고한 이종춘과 신성철(2012)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들보다 인터넷 중독과 정신 건강 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더 높다(박승민, 김은하, 

강민철, 2013; Laconi, Rodgers, & Chabrol, 2015). 현실에서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성취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자신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을 통해 현실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정서적 지지나 만족감을 경험하면서 

인터넷 의존성은 점차 증가된다(소현하, 한유진, 2010; Wong, Yuen, & Li, 2015). 

이러한 인터넷 의존성과 과다사용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낮은 

자아존중감이 인터넷 중독을 유발하는 악순환의 가능성이 있다(강민주, 신은경, 김소아, 

2015; 이주연, 전종설, 2015). 김의철 외(2013)는 인터넷 중독 여부에 따라 친구의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인터넷 중독 집단은 친구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덜 받으며, 따돌림의 경험은 인터넷 중독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은 현실에서 자신이 불필요하다고 믿는 

역기능적인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가상의 공간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조민자, 2010; Rizzo, Villa, & Crisi, 2015). 

셋째,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가 비위험군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 척도의 

평균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중독과 

우울은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다고 보고한 Dong 외(2011)의 연구와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일수록 우울감이 심하고 적대감이 높다고 한 김동일 외(2013b)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성별 간 정서행동 문제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는 남학생이 인터넷 중독 고위험 집단에 속할 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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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하게 높다고 한 김동일 외(2013b)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반면에 백승영과 

이승영(2014)의 연구에서는 정서행동 문제 임상 위험군의 내면화 문제, 외현화 문제, 

및 총 행동 문제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인터넷에 대한 

의존성은 우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김선우, 김태현, 2011),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사용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김정민, 최은서, 2010).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은 문제행동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의 

특성이 청소년의 공격성, 불안, 비행 등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강민주, 신은경, 

김소아, 2015). 이와 같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은 우울, 불안, 공격성 등 

정서행동 문제를 많이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김동일 외, 2013a; 송아영, 임혜진, 

왕정희, 2011; 이준기, 최웅용, 2011; 전신현, 2012; Weinstein et al., 2015). 

넷째,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통제력과 정서행동 문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정서행동 문제가 높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중독의 수준이 높을수록 즉각적인 인터넷 반응에 익숙하며 참을성이 

부족하고 자기통제력이 낮다고 보고한 도금혜와 이지민(2011)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가운데 충동성은 인터넷 중독과 

관련이 높으며 (Burnay et al., 2015),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부적응 상황을 벗어나 

즉흥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일탈행동에 가담하기 쉽다(강민주, 신은경, 김소아, 2015). 

인터넷 중독 청소년은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라고 믿는 자기부정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신념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어 우울감을 형성한다(조민자, 2010; Du, 

Jiang, & Vance, 2010). 학업적인 자신감이 높을수록 자기조절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인터넷 중독 성향은 더 낮다(이수진, 신현주, 이지혜, 2014). 이효선과 

방명애(2012)에 따르면 자기통제력이 낮은 학생일수록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으며, 

인내와 집중력을 요하는 활동들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충동적인 행동을 더 많이 

나타냈다. 또한 청소년의 행동문제와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여주는 변인은 정서조절 

능력으로 행동을 통제하는 억제기능과 관련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낮은 정서조절 

능력은 높은 수준의 정서행동 문제를 유발한다(김민희, 김봉석, 최지영, 2015).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낮은 자기통제력 향상을 

위하여 스스로 인터넷 사용시간을 관리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기관리 및 자기결정 기술의 중재가 필요하다(이성봉 외, 2014; Wong, 

Yuen, & Li, 2015). 또한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지과정 왜곡과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해 인지적 재구조화 및 

합리적 정서행동치료를 통해 중재할 필요가 있다(Webber & Plotts, 2013).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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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교사가 인터넷 중독 

위험군 학생에게 관심을 기울여 소통하고 공감하는 예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김성범, 2015).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일반교육과 청소년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예방적 특수교육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인 접근을 위해 특수교육과 다른 학문영역의 연계를 통한 초학문적인 연구의 

접근과 융합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김건희 외, 2015). 또한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진단 검사를 통해 특수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김진호, 이성용, 차재경, 2015).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이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북도 내 편의 

군집 표집한 중학교 2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21명이었으므로 연구 결과를 

다른 지역이나 다른 연령에 일반화시키는 것에 제한점이 있다. 둘째, 인터넷 중독 측정 

도구가 자기보고식 척도이었으므로 학생들이 인터넷 중독 정도를 과장하였거나 

축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 결과와 제한점에 기초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표집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표본의 크기를 늘려 청소년이라는 

모집단을 대표할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터넷 중독 관련 

변인들을 고려하여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김의철 외, 2013; Kuss et al., 2014)가 필요하다. 셋째, 

인터넷 중독은 ADHD, 우울장애, 불안장애, 충동조절 문제 등 다른 정신 병리적 

증상을 야기하거나 공존하는 정도가 높으므로(김주경, 2014; Ko et al., 2012), 

인터넷 중독과 상관관계가 있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최근 통계에 따르면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장애학생은 

11.8%이며 5시간 이상 사용자도 2.0%로 나타났다(이지연, 정은희, 2012). 

시각장애학생의 경우 36.8%가 인터넷 중독 위험을 보이고 그 중 8.0%는 심각한 

중독을 보이는 등 높은 인터넷 중독 경향을 나타냈다(박중휘, 이효자, 2005). 그러나 

국가수준의 장애인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는 2004년 이후 최근 10년간이나 이뤄지지 

않았으며,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음 으로 인해 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에이블뉴스, 2015). 따라서 

장애청소년에 대한 인터넷 중독 실태 파악과 더불어 장애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이승훈, 김정수, 2014)과 장애유형에 따른 인터넷 중독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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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elf-control, self-esteem, and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adolescents at 

risk for internet addiction and those of adolescents without risk. The participants 

were 60 adolescents at risk for internet addition who scored higher than 41 points 

based on the internet addiction scale and 61 adolescents without risk who scored 

lower than 16 points based on the internet addiction scale. The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implemented for data analyses. The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self-control of adolescents at risk for 

internet addi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adolescents 

without risk. Seco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at risk for internet addi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adolescents without risk. Third,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adolescents at risk for internet addic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adolescents without risk. Fourth, 

the self-control of adolescents at risk for internet addiction was correlated with 

the self-esteem positively and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negatively.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implications for special education setting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Internet addiction, self-control, self-esteem,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